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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6개월간의 뇌병변 환자의 영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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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al Status of Patients with Brain Disorder during the First Six 
Months
Yoon Ghil Park, M.D., Ph.D., Yeo Hoon Yoon, M.D., Kang Jae Jung, M.D. and Jung Hwa Choi, M.D.1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and Rehabilitation Institute of Neuromuscular Disease,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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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Patients with brain disorder manifest hypermetabolism, increased energy expenditure, and increased protein 
loss. Nutritional support can prevent loss of immunocompetence, and can decrease morbidity and mortality associated 
with brain disorder. Thus, we aimed to determine the nutritional status by measuring body mass index (BMI) in patients 
with brain disorder during the first 6 months and identify factors related to malnutrition in this study.
Method: We enrolled 244 patients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09.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MI under 18.5 were categorized as malnourished, while BMI over 18.5 as not malnourished. Extracted data includ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ype of brain disorder,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and Korea mini-mental status 
exam (K-MMSE) scores,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DM), and laboratory data. Feeding method was classified into oral 
and enteral tube feeding.
Results: The prevalence of malnourished patients was 13.1% (32 out of 244 patien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total lymphocyte count (TLC)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orrelation in other 
parameters. Analysis of feeding method showed that 11.4% of oral feeding patients were malnourished, compared to 17.4% 
of tube feeding patients who were categorized as malnourished. The tube feeding group tends to be more malnourish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active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brain disorder, and further 
studies regarding functional outcome and complications related to early nutritional status is needed. (Brain & 
NeuroRehabilitation 2015; 8: 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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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상성 뇌손상 및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환자의 초기 
6개월간은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 시기로 보다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는 적극적 재활치료 및 기능적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지만 중등도 뇌손상의 경우 수상 초기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며, 이화작용(catabolic metabolism)의 증
가로 인한 과다한 단백질 분해 작용이 일어나 탈수 및 영
양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1 뇌졸중 환자에서 영양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의식 수준의 저하, 연하 장애, 사지의 
근력 저하, 이동 능력의 저하, 부적절한 의치 등 여러 가지
가 있다.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일반적으로 근력의 약
화, 감염에 대한 저항력 약화, 상처 치유의 저하 등이 나타
날 수 있으며, 뇌병변 환자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빈도가 
증가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활 치료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2
연하 장애는 뇌병변 환자에서 영양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재활의학과로 전과될 당시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는 약 
27%, 뇌졸중 환자에서는 30∼45%에서 연하 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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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0.05. BMI: body mass index, TBI: traumatic brain injury.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90명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연하 장애가 있는 경우 모두 영양 장애
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중등도 이상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경우 기계 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구 섭취가 저하될 수 있다.5
뇌병변 발병 후 초기 재활치료 시 환자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 환자의 초
기 6개월간 체질량지수에 따른 영양 상태를 분석하고, 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 지역 2개 대학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뇌병변 환
자 중 발병 2주에서 6개월 사이의 급성기 및 아급성기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는 총 244명으로 남자가 
148명, 여자가 9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6.78세였다. 
신장 및 체중의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방법
연구는 후향적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뇌손상 이후 단백
질의 이화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2주 이
내의 환자를 제외하였으며,5 대상 환자가 재활의학과에 
입원하거나 전과될 당시의 체중, 신장의 측정을 통한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구하였다. 영양상태
가 불량한 군을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인 군으로 정의하
여5,6 대상군을 체질량지수 18.5 미만인 군과 18.5 이상인 
군으로 나누었다. 각 대상군의 나이, 성별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였고, 당뇨병의 과거력 여부를 조사하였으
며 뇌병변의 종류를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으로 분류하였
다. 입원 당시 혹은 재활의학과로 전과될 당시의 혈액 검
사 결과를 통하여 혈청 헤모글로빈, 총 임파구 수, 총 단
백질 수치, 알부민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분석하
였다. 또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할 당시의 일상생활 동
작 정도를 기능적 독립생활 측정법(functional indepen-
dence measure, FIM)으로 평가하였으며 인지기능을 한국
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 mini-mental status exam, 
K-MMSE)로 평가하였다. 재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영양 공급 방법에 따라 경구 섭취, 경관 섭취로 분류하였
다. 경관 영양공급을 받는 환자는 전원이 비위관(naso-
gastric tube)으로 영양공급을 받았으며, 경피적 위조루술
을 시행한 환자는 없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대상군
의 영양상태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시행하였다. 체질량 지수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눈 후 
연령, 혈액 검사 결과 및 K-MMSE 점수와 FIM 점수의 평
균값을 구하여 t-test를 사용하여 각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
였고, 성별과 영양 공급 방법, 뇌병변의 종류를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각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체질
량 지수에 따라 영양 상태가 불량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
대상군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총 244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체질량 지수에 
따라 18.5 미만으로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32명으로 
13.1%였다. 발병 후 검사 시점까지의 기간은 평균 63.0일
(15일∼177일)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연령, 신장, 체중, 체
질량 지수 및 진단명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영양 상태에 따른 대상군의 특성 및 각 인자간의 상
관관계
대상군을 체질량 지수에 따라 영양 상태가 불량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각 군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Table 2, Fig. 1). 혈액 검사 결과 중 총 임파구수가 영양 
상태가 불량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뇌병변의 발병 원
인에 따라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을 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군간 연령, 성
별 및 혈액 검사 결과상 혈청 헤모글로빈, 총 단백질 수치, 
알부민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K-MMSE 점수,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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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Malnourished and Non-Malnourished Patients
























































*p＜0.05. BMI: body mass index, TLC: total lymphocyte count, TBI: trau-
matic brain injury, K-MMSE: Korea mini-mental status exam,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DM: Diabetes mellitus. 
Table 3. Comparisons of Tube and Oral Feeding Patients










































  74 (77.1%)
55.85 ± 17.65
22.53 ± 3.29














*p＜0.05. BMI: body mass index, TLC: total lymphocyte count, TBI: trau-
matic brain injury, K-MMSE: Korea mini-mental status exam,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DM: Diabetes mellitus.
Fig. 1. FIM and MMSE scores of Malnourished and Non-Malnourished Patients. (A) FIM scores and (B) MMSE scores of Patients.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K-MMSE: Korea mini-mental status exam.
점수, 당뇨병의 과거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 공급 방법에 따라 경구 섭취하는 환자군 중 11.4%
가 영양상태가 불량하였고, 88.6%가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군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나 혈액 검사 결과 중 총 임파구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성별, 연령 및 이외 혈액 검사 결
과와 K-MMSE 점수, FIM 점수, 당뇨병의 과거력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영양 공급 방법에 따른 각 인자간의 상관관계
대상군을 영양 공급 방법에 따라 경관 영양 공급과 구강 
영양 공급으로 나누어 각 군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Table 3). 경관 영양 공급을 하는 군이 구강 영양 공급을 
하는 군보다 혈액내 알부민 수치 및 K-MMSE 점수와 FIM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간 성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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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Related with Type of Brain Disorder
BMI
Stroke














































*p＜0.05. BMI: body mass index, TLC: total lymphocyte count, K-MMSE: 
Korea mini-mental status exam,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DM:
Diabetes mellitus.
Table 4. Factors Related with Type of Brain Disorder
BMI
TBI












































    7 (100.0%)
37 (88.1%)
*p＜0.05. TBI: traumatic brain injury, BMI: body mass index, TLC: total lym-
phocyte count, K-MMSE: Korea mini-mental status exam, FIM: functional in-
dependence measure, DM: Diabetes mellitus.
령 및 체질량지수와 혈액 검사 결과인 총 단백질, 헤모글
로빈 수치, 총 임파구 수, 총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의 과거
력 및 뇌병변 발병 원인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관 영양 공급 및 구강 영양 
공급 군을 비교하였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중 알부민 수치
와 FIM 점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4) 뇌병변 발병 원인에 따른 영양 상태 및 각 인자간의 
차이
환자군을 외상성 뇌손상 및 뇌졸중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4, 5). 외
상성 뇌손상 환자 및 뇌졸중 환자군 모두 영양 상태가 불
량한 군과 양호한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각 군간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 및 뇌졸중 환자 모두 영양 상태와 
성별, 연령, 혈액학적 검사 결과 및 K-MMSE, FIM 점수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 결과에서 발병 6개월 이내의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체질량 지수에 의하여 영양 상태가 불량
한 환자는 전체의 13.1%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는 
Krakau 등6이 급성기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에서 68%의 
환자가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 
등은 6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에서 영양 실조로 평가된 
경우가 46.7%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외 뇌졸중 환자에서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연구 방법에 따라 8∼62%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이 외상
성 뇌손상 및 뇌졸중 환자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발병 6개
월 이내의 급성기 및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이 이전 연구와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영양 상태
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이와 같이 영양 실조의 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를 사용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여러 상황에서 흔히 사용되며, 단독으로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7 
Volpato 등8은 남성에서 22 kg/m2, 여성에서 21.6 kg/m2보
다 낮은 체질량 지수가 4년 이내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
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Flacker 등9은 체질량 지수가 
23 kg/m2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의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
고한 바 있다.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절대적 표
준(gold standard)이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방법 및 도구가 개발되어 영양 상태를 판단하거나 영
양 실조의 임상적인 증상과 징후를 감별하는 데에 사용되
고 있다. 체질량 지수 이외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선별도구로는 Nutritional Screening Initiative 
(NSI),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SGA), 간이 영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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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등이 사용되고 있다.
영양 상태와 관련된 혈액학, 생화학적 표식자로 
Charlton 등10은 혈청 알부민, 헤모글로빈, 페리틴, 비타민 
B12, 적혈구 엽산염(red-blood-cell folate), 콜레스테롤, 비
타민 C 등을 들었고, Vellas 등11은 알부민, 트란스타이레틴
(transthyretin), 트랜스페린, 세룰로플라스민(ceruloplas-
min), C 반응성 단백질, alpha-acid glycoprotein, 콜레스테
롤, 비타민 A, D, E, B12, B6, 엽산염, 구리 아연 등을 보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학, 생화학적인 지표로 혈
청 헤모글로빈, 총 림프구 수, 총 단백질, 알부민, 콜레스테
롤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영양 상태와 관련하여 총 림
프구 수가 각 군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총 림프
구수는 영양 상태와 면역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 광범위하
게 사용되는 혈액 검사 지표로, 노인 인구에서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단백질 영양 상태와 연관된 골밀도
와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경관 영양 공급을 하는 환자에서 구강 영양 공급을 하는 
환자보다 체질량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경관 영양 
공급 및 구강 영양 공급 군 모두 평균 체질량지수 21 이상
으로 정상 범위이므로 임상적인 유의성은 크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연하장애는 뇌병변 발병 이후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하장애가 있는 경우 식이에 대
한 욕구 자체가 감소될 수 있으며, 흡인에 의한 질식 등에 
대한 두려움, 점도 조절 식이에 대한 선호도 저하 등에 의
하여 영양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13 Norine 등13이 8개의 
이전 연구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 환자에서 연하 장애가 
있는 경우 영양 상태가 불량한 교차비가 증가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렇지만 뇌졸중의 시기의 경우 급성기에서 
영양 실조의 교차비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Axelsson 등14은 연하 장애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우측 
팔에 마비가 있는 경우,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경
우 뇌졸중 발병 3주 후 영양 상태가 불량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군의 신체 계측이 한 
시점에만 이루어져 체중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겠으며, 둘째, 뇌병변 발병 이전의 체중과 비교가 
불가능하여 병전에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군의 비율을 
알 수 없다는 것, 셋째, 대상군의 공급 열량에 대한 비교가 
없어 투여 열량에 따른 체중의 변화 양상이 반영되지 못한 
점, 넷째, 대상군의 연하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 다섯째, 당뇨의 과거력 이외 대상군의 음주력 등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는 기타 과거력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있다. 또한 후향적, 단면적 연구를 통한 자료 수집으
로,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신체 계측 인자(삼
두근, 이두근, 견갑하근, 장골상부의 피부주름, 상박부 근
육 둘레 등)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이 있다. 그러므
로 향후 뇌병변 발병 이전과 이후의 체중 변화를 순차적으
로 측정하여 영양 상태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
며,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지표에 관련된 연구
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 결과에서 발병 6개월 이내의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영양 상태는 생화학적 지표 중 총 임파구수
가 체질량 지수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영양 섭취 방법에 
따라 경관 영양을 하는 환자가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병 초기의 뇌병변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영
양 상태 평가와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적극적인 재활 치료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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